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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산업이 그렇게 만만한가?
산자부, 세계 각국 수입규제 잇따라 … 전체 피소건수 중국 이어 2위

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, 석유화학 등 세계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

는 품목에 대한 제소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3년 5월까지 한국은 총 19개국으로부터 136건(조사중 38건 포함)의 수입규제를 받

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피소건수는 1999년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2년 27건을 기록해 중국(47건) 다음으

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.

한국을 제소한 국가로는 미국 24건, 인디아 22건, 중국 17건, EU 12건 순이었으며, 품목별로는 철강이 44건

으로 가장 많고, 석유화학 41건, 섬유 20건, 전기전자 12건 등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석유화학은 인디아(15) 및 중국(8건)에서, 섬유는 중남미(8건)와 터키(4건)에서 규제가 많았다.

또 반덤핑 114건, 반덤핑-상계관세 공동 6건, 세이프가드 14건으로 반덤핑이 수입규제의 대부분(84%)을 차

지했다.

최근 들어서는 중국,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제소만도 2002년 19

건, 전체(27건)의 70.4%를 차지했다.

또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규제가 2002년 각각 7건과 13건으로 전체(27건)의 74.1%를 점유했다.

한국제품의 수입규제 제소현황(2003년 5월 현재)

품  목 철  강 석유화학 전  자 섬유/기계/화학/제지 합  계

건  수 7 13 3 각 1 27

한편,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(DRAM), 제지업종도 규제대상에 올랐는

데, 제지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제소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제소 가능성이 있는 

상태이다.

산자부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분기별로 <수입규제대책반회의>를 개최하고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해 사

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.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디아에 

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, 2003년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다.

또 과거 미국의 PSF(Polyester Staple Fiber) 반덤핑 심사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대응케 했듯이 중

소기업이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면 변호사 고용비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.

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해 승소판결을 받은 탄소강관, 합성수지 품목처럼 강력히 대처할 

방침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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